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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LNG 저장탱크 4기 보수 시작
6월까지 주변토양 동결설비 설치 완료 … 8기 준공 앞당겨 차질 예방

한국가스공사는 가스누출이 확인된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4기에 대한 보수를 2008년 8월까지 마칠 

계획이다.

가스공사는 3월5일 인천시청에서 첫 모임을 가진 민관합동대책기구인 <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

회>에서 문제가 된 탱크 4기를 2월17일 모두 비웠으며 6월까지 탱크 주변토양을 얼리기 위한 동결설비 설치

를 마치고 11월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가스누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은 10-11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가스공사는 2008년 8월까지 보수공사를 끝내면 시운전을 거쳐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

보고 있다.

특히,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전, 도시가스기업 등과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

고 해외 LNG 공급국가와 인수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.

또 현재 건설중인 인천기지 2기, 평택기지 4기, 통영기지 2기 등 8기의 LNG 저장탱크 준공시기를 최대한 

앞당겨 저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.

안전대책협의회는 3월5일 첫 회의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김종보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앞

으로 매월 1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가스누출 원인규명, 보수작업 추진 사항 등을 가스공사로부터 보고 받은 

뒤 기술분석과 행정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.

또 가스누출에 대한 보수공사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불안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등 장

기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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